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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5월 21일(일)
총 3매

담당
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

∙정신건강담당 이은실 ☎440-1581
∙담당자 이애숙 ☎440-1583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난 회복심리지원 심포지엄, 23일 송도서 개최
- 코로나, 화재, 전세피해 등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의 역할과 방향 모색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재난 회복심리지원을 위한 다각도 협력 방

안 모색을 위한 ‘2023 재난 회복심리지원 심포지엄’을 5월 23일 오

후 3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심포지엄은 인천시의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의 방향과 앞으로의 

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, 인천시민의 정신건강 향상과 예방, 더 나아

가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.

심포지엄은 1부에서는 ‘인천시 재난 심리지원 경과’를 주제로 나경

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△재난 트라

우마 및 심리회복의 이해(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) △재난 회

복 심리지원 체계와 역할(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

수)이 발제된다.

2부에서는 ‘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다각도 협력 방안’을 주제로 종

합토론이 진행된다.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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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선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, 토론자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나

경세 센터장,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, 경희대학교병원 정신

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,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팀 김동기 팀장, 인천

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조유환 팀장이 참여한다.

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「재난 심리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

사」자료에 따르면, 재난경험자 중에서 42.4%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

었다고 답했으며, 추후 필요한 지원 요소로 65.6%가 심리상담이 필요

하다고 응답했다.

인천시는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,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, 코로

나19, 동구 현대시장 화재, 미추홀구 전세 피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

에 시민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. 재난 회복심리지원

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,471명의 시민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이

용했으며, 이들을 포함해 총 10만 6,261건의 정신건강 정보 및 정신의

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.

2023 재난 회복심리지원 심포지엄은 재난 정신건강에 관심있는 사람

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정

신건강복지센터(☏032-212-2111)로 문의하면 된다.

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“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의 재난 상

황에 필요한 심리지원의 방향성을 확립하고, 시민들의 심리안정을 돕

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<참고> 재난 회복 심리지원 심포지엄 포스터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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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재난 회복 심리지원 심포지엄 포스터


